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경쟁력 하락
무역협회 , 아시아- 북미 300달러 인상 … 물류비가 원가의 10% 차지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물류비마저 급등하고 있어 하반기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선박회사들은 2002년 들어서만 벌써 2-4차례에 걸쳐 운임을 인상하는 등 수시로 운임을 조정하고 있으나

운임을 수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태평양항로에 취항하는 선사협의체인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은 8월19일부터 아시

아-북미 항로의 운임을 300달러(길이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이 1600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18.75% 인상

되는 셈이다. 선사들은 앞서 5월에도 300달러 인상한 바 있어 2002년 들어 운임비 상승률은 무려 46%에 이르고

있다.

유럽지역 운임도 10월부터 150달러(20피트 기준)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는 운임은 현재의 1300달러에서 11.54% 오르게 된다. 유럽지

역 운임은 2002년 들어 벌써 4번째 인상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 항로의 운임도 9월1일부터 50달러 오른다.

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물류비가 원가의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고, 물류비의 70-80%가 해상 운송료여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과 가격경쟁력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사들이 5월 선적서류 발급비를 50% 인상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컨테이너 청소료를 비롯한 각종 요금까

지 새로 추가함에 따라 물류 부대비용까지 늘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수출해 물류비 인상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중국이나 타이완은 운임을 주문

국이 부담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출이 많아 한국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더욱 심한 편이다.

무역협회는 2002년 상반기 한국발 북미행 컨테이너 물량이 12.4% 늘어나 선사들의 운임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의 인상조처가 잇따르고 있어 수출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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